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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구촌 IT리포트] 미국/성공시대 연 3인의 벤처기업인 
 
◇ 사이버넷 이종후 사장 
 
사이버넷은 카드결제용 단말기인 EMV(Europay Mastercard Visa) 제조업체이다. 올해 매출 

목표는 180억원. 이중 미국 현지법인 매출은 700만달러(80억원)에 이를 전망이다. 

 

이 회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비자인터내셔널 EMV 공식 공급업체로 선정됐다. EMV 단말기

란 카드의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IC칩을 내장한 카드를 인식하는 단말기로 

유선과 무선 두 가지 방식이 있다.  

 

현재 카드결제 단말기부문에서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알려진 숨은 인재기업이다. 베리폰  

코리아 지사장을 지낸 이종후 사장은 지난 1998년 베리폰사가 한국에서 철수할 때 회사와 

직원들을 그대로 인수해 자체기술로 단말기를 개발했다. 

 

그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력에 있는게 아니다. 이 사장은 확고한 시장전략과 비즈니스모델에 

따라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손을 대지 않고 있던 시장을 공략해 

나갔다. 

 

우수한 현지인력들을 채용한 것도 성공비결중 하나였다. 중남미지역을 대상으로 단말기사업

을 하던 사장과 단말기분야에 풍부한 실전경험이 있는 전문영업인력을 기용했다. 두 사람  

모두 미국인이다. 

 

이들의 탁월한 영업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멕시코, 브라질, 콜롬비아, 코스타리카 등 라틴

아메리카시장을 잠식해 나갔다. 브라질의 바네스방크, 콜롬비아의 메가방코 등도 고객이  

됐다. 유럽ㆍ아시아시장에서도 개가를 올리고 있다. 지난해부터 모스크바은행과 이란의  

발렛뱅크에도 단말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. 

 

경영전략도 기발했다. 그는 서둘러 각 나라의 최고 솔루션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.  

혼자로는 세계 굴지의 업체들과 승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. 일본의 옴론, 중국의 

이스트콤 등이 대표적인 예다. 

 



 

시장조사기관인 닐슨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단말기분야에서 인제니코, 베리폰, 하이퍼콤,  

리프맨 등에 이어 세계 5위에 올라 가장 급성장하는 업체로 주목받고 있다. 소니, NEC 등 

세계적인 기업들도 이 시장에 진입하려다 단념할 정도로 장벽이 높은 단말기시장에서  

이처럼 좋은 결과를 내게 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. 

 

이 사장은 3년안에 1억달러, 5년안에 3억달러 등 수출고를 올릴 계획이라고 말한다. 이를 

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내년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이다. 


